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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

구는 전체 인구의 16.5%이며,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7%를 차지한다. 또한,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

며,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ics Korea, 2021). 따라서 현재 노년

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분

야에서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적, 언어적, 심

리적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그

러나 노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정상적인 노화 과정

에서의 의사소통능력 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Kim과 Kim(2009)은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어떤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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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능력의 기능이 감소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능 감소가 노인의 일

상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Lee, 2015; Lee, 2016)에 따르면, 노인들은 인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능력이나 기억의 용량 자체가 저하

되는 과정에서 언어능력의 저하, 문맥 유지의 어려움, 장황하고 

반복적인 발화 산출이 나타나며, 비유언어나 상징언어에 대한 맥

락적 해석과 사회적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화용언어 능력이 저

하된다고 하였다. Kim과 Yoon(2016)이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의 

비유 언어 이해능력을 고찰한 결과,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비

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노화

가 진행될수록 노년층의 화용언어 능력이 저하되며, 주어진 정보

에 대해 그들이 가진 사전 지식이나 문맥적 정보를 활용하여 문

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하향식 처리과정(top-down processing)

에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향식 처리과정은 맥

락을 통해 언어를 사용하는 비유언어와 상징언어 이해에 필수적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유언어나 상징언어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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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사용된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은 

비유, 상징언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내포

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은 청자가 화자로부터 들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한다(Yang, 2011). 반면에, 직접화행(direct 

speech act)은 화자와 청자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이해를 하

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화행은 표면적 메시지와 의도하는 메시

지가 일치하는 반면, 간접화행은 표면적 메시지와 의도하는 메

시지가 불일치하는 화행이라고 볼 수 있다. 간접화행은 상대 

발화에 담긴 숨은 의도를 추론하여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화행에 비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인지 과정을 필

요로 한다. 노년층은 상대의 메시지를 해석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서에 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 안에 포함

된 간접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오류를 보

이거나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Braver et al., 2005; Zelinski & Hyde, 1996). 

간접화행 능력에 결함이 있거나, 간접화행을 이해하는데 어려

움을 보일 경우 상대방의 말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눈치가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간접화행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이해

하지 못하게 되어 타인과의 의사소통,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까지 초래할 수 있다(Kim et al., 

2020). Kim 등(2021)은 노년층의 의사소통 수행능력의 저하

를 억제 및 추론능력과 같은 인지기능과 화용언어능력의 저하

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으며,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노년

층은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간접화행은 대화 시 상대방의 

의사소통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말하기 힘든 사실에 대

한 완곡한 전달을 하는 등 직접화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달성하

기 어려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원활한 의사소통

에 도움을 준다(Jung, 1994; Lee, 1999). 간접화행을 성공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화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의 진행 및 지

시나 인간관계 형성 등에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Lee, 1999). 이처럼 간접화행은 대화 상대방에게 화자의 뜻을 

완곡하게 전달하여 의사소통 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

면을 고려할 때, 인지기능 및 화용언어능력이 저하되는 노년층

을 대상으로 한 간접화행 이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노년층에서의 모바일 보급 증가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

족이나 친지간에도 비대면 의사소통의 비율이 한층 높아졌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노인의 80.6%가 문자 받기가 가능하

다고 응답하였으며, 문자 보내기는 69.7%, SNS 이용은 23.7%

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노인들

도 다른 세대처럼 다양한 인스턴트 메신저 및 SNS 앱을 사용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SNS사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

태로 인해 노년층의 우울감이 심해지고 사회 활동 폭이 더욱 

줄어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년기에서 SNS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층의 사회ㆍ정서적 안녕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SNS를 활용하는 노년층은 효과

적으로 관계망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인 건강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Kim & Jun, 

2017). 이처럼 노년층 사이에서도 인스턴트 메시지나 메신저의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노년층의 메시지 

이해능력, 활용능력 등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도 자명해 보인다.

특히 노년층은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 실어증, 말운동

장애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의사소통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문자-그림 상징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소통은 노년층의 의사

소통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

다. Choi 등(2020)에서는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

지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을 활용하는 의사소통 중재를 실행하여 

치매 노인의 인지와 의사소통, 정서 행동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특히 의사소통 및 대화 단절로 인해 좌절

감과 무력감을 느꼈던 환자가 AAC의 가족사진을 보며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치매 환자 발생률은 급증하는 반면 인력 및 서비

스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자–그림 상징 기반의 중

재를 미디어와 접목한다면, 노년층의 인지 및 의사소통 재활 

측면에서도 본 연구 결과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 메신저 환경에서의 간접화행 이해 능력

이 청년층과 노년층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중 인스턴트 메신저는 자신의 감정

과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인간관

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Lee & Koh, 2015).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한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요즘 노년층의 의

사소통 능력을 SNS 대화 맥락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

다. 즉, SNS 활용이 노인에게 미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볼 때

(Kim & Jun, 2017), 카카오톡은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의

사소통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카오톡의 발화는 구어체로 이루어져 

한 발화의 길이가 짧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년층이 읽고 이

해하며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긴 글을 읽

을 필요 없이 몇 마디의 대화로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카카오

톡의 특성이 화용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저자들은 의사소통 대상자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화에서

는 텍스트 메시지 외의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기

분을 표현하기도 하며, 반대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한

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즉, 본 저자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의 표정이나 몸짓

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를 얻기 어렵지만, 이모티콘이 그 비언

어적 단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Kim 등(2021)의 

연구 결과,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서도 간접화행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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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연구의 저자들은 노년층이 대화 상대방에 대한 비언어적 

단서가 없는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간접화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인스턴트 메시지 

및 SNS 앱에서는 문자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과 행동을 다양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감정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접화행 상황에서 이모티콘의 사

용이 간접화행의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는 단서로 작용할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이모티콘은 문자가 표현할 수 없는 미

묘한 감정과 맥락 및 상황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Kim, 2014), 숨겨진 뜻을 알아채야 하는 간접화행이 쓰인 의

사소통 상황에서 단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SNS 대화 상황에서의 간접화행 과제에서 이모티콘 단서 

유형에 따른 청년층과 노년층의 간접화행 수행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 대화 상황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집단 간에 이모티콘 

단서(무단서, 감정 이모티콘, 상황 이모티콘, 텍스트 이모티콘)에 

따른 간접화행 정반응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SNS 대화 상황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집단 간에 이모티콘 

단서(무단서, 감정 이모티콘, 상황 이모티콘, 텍스트 이모티콘)에 

따른 간접화행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노년 집단에서 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년수, 언

어 점수, 인지기능 점수, 우울 점수, 간접화행 이해 과제의 정

반응율 및 반응시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노년 집단에서 개인 변수(연령, 교육년수), 언어기능 

변수(SVLT), 인지기능 변수(K-MMSE) 중에서, 간접화행 정

반응률 및 반응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기본정보

본 연구는 일반 성인 청년층 16명(남성 4명, 여성 12명)과 노년층 

15명(남성 6명, 여성 9명), 총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집단 별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층은 만 20~29세, 노년층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2)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3)

교육년수가 8년 이상이며, (4)자가 보고(self-report)를 통한 시력 설

문, 청력 설문(Korean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K-HHIE, Ku & Kim, 2000)에서 이상이 없으며, (5)한국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 검사 결과에서, 정상 범위(16%ile) 이상에 

속하는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Kang, 

2006), (6)서울언어학습검사 2판(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 Kang et al., 2012) 결과, 점수가 연령 및 교육연수에 따라 

16%ile 이상의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노년층에게는 추가로 한국판 스트룹 검사(Korean-color 

word stroop test: K-CWST, Lee, et al., 2000)의 색깔과 글

자읽기를 시행하였다. 또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 Cho et al., 1999)를 실시하여 점수가 8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구어 유창성 과제인 한국판 통제단

어연상검사(Korean version of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K-COWAT, Kang et al., 2000)를 통해 집

행기능 중 범주 별 어휘 생성 능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노인성난청의 청각장애지수(The Korean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K-HHIE, Ku & Kim, 

2000)를 실시하였다. 

집단(노년, 청년) 간 교육연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연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t(31)=-22.195, p>.05).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

별 대상자의 연령 및 교육연수 정보와 선별검사 점수는 각각 

Table 1에 제시하였다. 

Elderly group
(N=15)

Young group
(N=16)

Gender
Male 6  4

Female 9 12

Age (years)
M (SD) 74.60 (8.2) 23.18 (2.7)

Range 60~84 19~28

Education 
level (years)

M (SD) 13.46 (3.6) 14.65 (1.8)

Range 8~23 12~18

Screening 
test

K-MMSE  27.82 ( 1.6)  29.81 ( .75)

K-CWDT 132.29 (26.1) -

K-COWAT  11.64 ( 5.4) -

SGDS-K   1.52 ( 2.0) -

K-HHIE   1.52 ( 2.0)   .63 (1.7)

SVLT  20.00 ( 4.5) 26.62 (2.5)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2006); K-CWST=Korean-color word stroop test (K-CWST; 
Lee et al., 2000); K-COWAT=Korean version of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Kang et al., 2000); 
SGDS-K=Korean version of the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Cho et al., 1999); K-HHIE=The Korean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Ku & Kim, 2000); 
SVLT=Seoul verbal learning test (Kang et al., 2012).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SNS 및 이모티콘 경험에 대한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카카오톡 사용 여부, 카카오톡 대화 

상대,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용 경험, 이모티콘 사용 빈도, 유료 이모

티콘 경험 유무, 이모티콘 사용 이유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ppendix 1). 집단 간에 SNS 및 이모티콘 사용 경험에 대한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카카오톡 사용 경험(χ2
(1)=1.102,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스마트폰 사용시간(χ2
(1)=16.095, p<.01), 이모티콘 사

용경험(χ2
(1)=6.857, p<.05), 이모티콘 사용빈도(χ2

(1)=15.433, p<.0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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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이모티콘 사용 경험(χ2
(1)=21.477,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Young group
(N=16)

Elderly group
(N=15)

Number % Number %

Hours of 
smartphone 
use (hr)

<1  0 0  4 26.67

1~2  2 12.50  6 40.00

2~4  4 25.00  5 33.33

4~6  6 37.50  0 0

Use of 
Kakaotalk 

Yes 16 100 14 93.33

No  0 0  1  6.67

Experience of 
emoticons

Yes 16 100  9 60.00
No but seen
using it

 0 0  4 26.67

No  0 0  1  6.67

Frequency of 
emoticons

Always  6 37.50  0 0

Often  2 12.50  2 13.33

Sometimes  7 43.75  2 13.33

Seldom  1  6.25  4 26.67

Never  0 0  5 33.33

Use of paid 
emoticons

Yes 15 93.75  1  6.67

No  1  6.25 12 93.33

Table 2. Experiences of SNS and emoticon for elderly adults and 

young adults

2. 연구 과제

1) 간접화행 문장 및 문항

본 연구에서는 SNS 대화 맥락에서의 대상자의 간접화행 이

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선행연구(Cha, 2016; Jang & Choi, 

2010; Sa, 2015)에서 개발한 문항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대상인 것을 고려하여 

문장의 길이 및 내용, 대화의 길이를 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 제작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의 유형은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노

년층의 문해 능력과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문장의 길이는 3~6

어절로 제한하였다. 

둘째, 문장의 내용은 성인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

황으로 구성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상황인 것을 고려하여 대

면 상황에서만 가능한 대화는 문항에서 배제하거나, 비대면 상

황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셋째, 문항 당 대화 길이는 네 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하였

으며, 간접화행 문장은 대화의 맨 마지막에 밑줄을 그어 표시

하였다.

넷째, 각 문항의 선택지는 Kim 등(2021)에서 사용한 형식에 

따라 문자 그대로인 표면적인 뜻을 제시하는 경우(문자 그대

로), 문장과의 관련성이 약한 경우(관련성 약함), 그리고 화자

가 의도한 정답인 문장의 언표 내적인 뜻을 의미하는 경우로 나

누어 제작하였다.

다섯째, 문항에 사용된 대화는 카카오톡 UI를 그대로 옮겨와 

실제 카카오톡 대화상황처럼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위 절차에 따라 개발된 문항은 총 43개였으며, 타당도 점검

을 통해서 본 문항 40개, 연습문항 3개로 검사지를 구성하였

다. 43개의 평가문항의 타당도는 5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지

고 언어병리학 박사과정 중인 언어재활사 2인과 1급 언어재활

사 1인에 의해 검정되었다. 평가문항의 간접화행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부적절, 2=부적절, 3=보통, 4=적절, 5=매우 적

절)의 타당도검사를 실시하여 3점 이하의 문항들을 변경 및 제

거하여 최종 문항을 개발하였다(Appendix 2).

2) 이모티콘 선정 절차 

이모티콘이 대화 상황에서 간접화행 이해의 단서로써 적절히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남ㆍ녀 노ㆍ소가 이견 없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것이라 예상되는 이모티콘을 선정하였다. 신조어를 쓰

거나 특정 세대만 공감할 수 있는 이모티콘은 배제하였다. 또

한 이모티콘이 감정표현 위주라면 감정단서로, 이모티콘이 상

황이나 동작을 강조한다면 상황단서로, 이모티콘 자체가 텍스

트를 포함한다면 텍스트 단서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이모티

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5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지고 

언어병리학 박사과정 중인 언어재활사 2인과 1급 언어재활사 1

인에 의해 타당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이모티콘의 간접화행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부적절, 2=부적절, 3=보통, 4=적절, 

5=매우 적절)의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여 3점 이하의 이모티콘

들을 변경 및 제거하였다.

간접화행에 제시한 이모티콘 단서 유형은 크게 감정단서, 상

황단서, 텍스트단서, 무단서로 분류하였다. 감정단서는 간접화

행의 주체가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는 단서이며, 상황단서는 간

접화행의 주체가 처한 발화상황을 보여주는 단서이며, 이때의 

이모티콘은 화자가 실제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행동을 취함으

로써 간접화행의 숨겨진 뜻을 내포한다. 텍스트단서는 이모티

콘과 함께 3~5글자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어, 화자가 간접화

행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

한다. 단, 감정단서의 경우 감탄사나 짧은 글자가 포함되더라도 

감정이 강조된다면 감정단서로 취급하였다. 감정, 상황, 텍스트 

단서인 이모티콘의 예시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A. Emotional 
emoticon

B. Situational 
emoticon

C. Textual 
emoticon

Figure 1. Examples of emoticons

2) 이모티콘 단서에 따른 간접화행 이해능력 과제 구현 

본 연구에 사용한 검사 도구는 웹사이트 ‘엔트리(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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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yentry.org/)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는 피험자가 문

항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답을 선택하는 순간까지의 반

응시간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측정하도록 구현한 프로그램으

로, 사용자가 코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접근

하여 구현할 수 있다. 화면의 왼쪽에는 카카오톡 대화 상황을, 

오른쪽에는 질문과 선택지를 배치하였다. 피험자는 카카오톡 

대화를 읽고 문항을 풀면 반응시간이 측정되고, 정답을 선택할 

시 자동으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 총 43개의 문항들을 풀게 

된다. 처음 세 문제는 연습문항으로 제시한 뒤 피험자의 피로

도를 줄이기 위해 20문항씩 나누어 총 40문항을 제시하였다. 

서로 같은 이모티콘 단서 유형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역

균형화(counterbalancing)를 실시해 문항 순서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검사지를 만들었다. 엔트리로 구현된 네 가지 종류의 

문항(무단서 및 각 이모티콘 단서)의 예시는 Figure 2에 제시

하였다.

A. Emotional emoticon

B. Situational emoticon

C. Textual emoticon

D. Non-emoticon

Figure 2. Examples of four types of questions

3. 연구 절차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은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

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청년 및 노년 피험자는 화면 왼쪽

에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상황을 읽고, 화면 오른쪽에 제시된 

문항에 대해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검사자는 피험자에게 본 실험을 시작하기 전 “이제부터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상황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화면 왼쪽에 제시된 

대화를 읽은 다음, 오른쪽의 문제를 읽고 답을 골라주세요.”라

고 지시하였다. 검사자는 노년층 피험자를 위해 검사 시행 전 

숫자 키 ‘1, 2, 3’과 엔터키에 형광색 스티커를 붙여 피험자가 

눌러야 할 버튼을 표시하였다. 검사자는 각 피험자들이 실험절

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작방식 및 연습문항을 시행하

는 과정을 거친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간제한은 없었으

며 정답 및 오답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 본 검사의 과정은 

모두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검사자는 피험자가 

각 문항을 풀 때마다 정답과 반응시간을 기록하였다. 실험 소

요시간은 노년층의 경우 약 30~50분, 청년층의 경우 약 5~10

분이었다.

4. 자료 분석 

1) 정반응률(Accuracy)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응답이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

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정반응률은 단서별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단서에 따라 정반응한 문항의 수를 단서 전체 

문항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정반응률로 산출하였다. 

단서별 정반응률(%)

=(단서별 정반응한 문항 수/단서별 문항 수)×100

2) 반응시간(Response time)

본 연구의 과제에서 반응시간은 엔트리 프로그램(version 

7.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엔트리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창작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구상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문항이 제시되는 순간부터 대상자

가 답안 작성과 엔터키를 누르기까지의 시간을 ms(1/1000초)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반응과 

반응시간을 즉각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반응시간은 소수

점 셋째자리까지 확인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반응시간을 정반응 문항에 한해서 분석하였다(Glickman et al., 

2005).

5. 신뢰도

채점은 제1저자가 진행하였으며, 평가자 간 신뢰도

(inter-rater reliability) 산출을 위해서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생 1명이 채점에 참여하였다. 제1저자가 채점 전에 평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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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답안을 제공하고 채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평가자는 독립적으로 채점하였다. 전체 자료의 20%에 해당하

는 대상자 6명의 검사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평가자 간 신뢰

도를 일치도(agreement)로 산출한 결과, 100%였다.

6.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ver 28.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모티콘 단서(무단서, 감정 이모티콘, 

상황 이모티콘, 텍스트 이모티콘)에 따른 간접화행 이해과제에

서 집단(청년, 노년) 간 정반응률과 반응시간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서,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

시하였다. 이때,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확률과 반응시간에서 

단서별 종속변수의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로 인한 1종 

오류 증가를 낮추기 위해 Bonferroni correction method를 이용

해 통계적 유의수준을 .0125(.05/4)로 보정하였다. 그리고 노년 

집단에서 개인변수(연령, 교육연수), 언어기능변수(SVLT), 인

지기능변수(K-MMSE), 우울척도변수(SGDS-K), 간접화행 정

반응률, 간접화행 반응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 집단의 개인 

변수 중에서, 간접화행 과제의 정반응률과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 단계적 회귀분석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청년층과 노년층의 간접화행 이해과제 정반응률

집단(청년, 노년)과 이모티콘 단서 유형(감정, 상황, 텍스트, 

무단서)에 따른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반응률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Elderly group
(N=15)

Young group
(N=16)

Emotional emoticon score 69.09 (20.84) 96.59 (6.54)

Situational emoticon score 74.82 (21.19) 95.83 (6.88)

Textual emoticon score 79.05 (16.96) 99.11 (3.57)

Non-emoticon score 72.31 (15.33) 94.71 (6.72)

Total score 73.17 (16.38) 96.25 (3.65)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accuracy of indirect speech act

comprehension for elderly group and young group according to 

emoticon cues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대한 주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9)=29.705, p=.000). 단서에 대한 주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 87)=3.365, p=.022). 이에 따라,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단서와 텍스트단서 간에 정반응률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0). 단서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다(F(3, 87)=1.180, p=.322, Figure 3).

Figure 3. Accuracy of indirect speech act comprehension of 

young and elderly group according to the emoticon cues

2. 청년층과 노년층의 간접화행 이해과제 반응시간

집단(청년, 노년)과 이모티콘 단서 유형(감정, 상황, 텍스트, 

무단서)에 따른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반응시간에 대한 기술통

계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대한 주 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9)=48.124 p=.000). 단서에 대한 주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 87)=7.688, p=.000). 이에 

따라,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 단서와 상황 

단서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감정 단서와 텍스트 단서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3). 단서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3, 87)=1.995, p=.121).

Elderly group
(N=15)

Young group
(N=16)

Emotional emoticon score 24.140 (10.338) 24.140 (10.338)

Situational emoticon score 20.474 ( 8.885) 5.106 ( 1.102)

Textual emoticon score 21.129 ( 9.312) 5.147 ( 1.310)

Non-emoticon score 21.485 ( 9.774) 5.920 ( 1.906)

Total score 21.807 ( 9.230) 5.630 ( 1.371)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ponse time of indirect speech 

act comprehension for elderly group and young group according to 

emoticon c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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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ponse time of indirect speech act 

comprehension of young and elderly group according to the 

emoticon cues

3. 노년층의 간접화행 이해과제 수행력과 변수와의 상관관계

노년층의 간접화행 이해과제 수행력(정반응률, 반응시간)과 

개인 변수(나이, 교육년수), K-MMSE(인지기능), SGDS-K

(우울척도), SVLT(언어기능)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값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산출하였다(Table 5). 

상관분석 결과, 정반응률과 연령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

다(r=-.625, p=.013). 반응시간은 각각 교육년수(r=-.517, 

p=.048)와 K-MMSE(r=-.588, p=.021)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

다.

1 2 3 4 5 6 7

Age

Education 
level (years)

-.501

K-MMSE -.440   .676**

SGDS-K   .551* -.355 -.492

SVLT -.635*  .376   .542* -.615*

Accuracy -.625*  .391   .022 -.291 .102

Response 
time

 .509 -.517* -.588* .102 -.276 -.252

Note.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2006); SGDS-K=Korean version of the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Cho et al., 1999); SVLT=Seoul verbal learning 
test (Kang, Jang, & Na, 2012); 1=age; 2=education level; 
3=K-MMSE; 4=SGDS-K; 5=SVLT; 6=accuracy; 7=response time.
*p<.05, **p<0.01

Table 5. Correlation among variables in the elderly group

4. 노년층의 간접화행 수행력 예측 요인

노년층의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반응률과 반응시간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반응률 및 반

응시간을 종속변수로, 나이, 교육년수, K-MMSE, SVLT를 독

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정반응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노년층의 정반응률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였다(F(1,

14)=8.332, p=.013). 노년층의 연령은 정반응율에 대해서 총 39%

(수정결정계수의 의하면 34.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연령은 정반

응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90, 

p=.013). 즉, 노년 집단의 연령이 높을수록,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반응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K-MMSE 점수가 반응시간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

수였다(F(1, 14)=6.856, p=.021). 노년층의 K-MMSE 점수는 반응시

간에 대해서 총 34.5%(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29.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K-MMSE 점수는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반응시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49, p=.021). 즉, 노년 

집단의 K-MMSE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반응시간

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SNS 대화 상황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집단 간

에 이모티콘 단서(무단서, 감정 이모티콘, 상황 이모티콘, 텍스

트 이모티콘)에 따른 간접화행 이해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또한, 노년 집단에서 연령 변수를 통제한 상태

에서 개인 변수(교육년수), 언어기능 변수(SVLT), 인지기능 

변수(K-MMSE), 우울점수(SGDS-K), 간접화행 정반응률, 간

접화행 반응시간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마지

막으로, 노년 집단의 변수 중에서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반응

률과 반응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노년층의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반응률은 청

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두 집단 모두 텍스트 단서보

다 감정 단서에서 낮은 정반응률을 나타내었다. 노년 집단의 

간접화행 이해과제에서의 반응시간이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으며, 두 집단 모두 감정 이모티콘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이 

텍스트와 상황 이모티콘 조건에 비해서 유의하게 길었다. 노년

층을 대상으로 교육년수, SVLT, K-MMSE, SGDS-K 점수와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반응률과 반응시간과의 상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정반응률은 반응시간, 교육년수와 K-MMSE 점수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

과, 연령이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반응률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였으며, 반응시간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는 K-MMSE 점

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반응률은 청

년층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의 간접

화행 이해 능력이 청년층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한 

Kim과 Lee(202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노년층의 정반응률이 

청년층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로는 노화로 인한 집행기능의 저

하를 들 수 있다. Cha(2016)의 연구에서는 간접화행이 실제로 

발화된 문장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된 문

장의 언표내적인 내용을 해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

능에 속하는 추론과정, 전략화, 순서화 등의 화용적 기능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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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한다고 하였다. Lee(2015)는 집행기능을 억제 능력

(inhibition), 작업기억, 주의력, 시간 관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보거나 전두엽에만 관련된 능력으로 한정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두 견해 모두 노화가 진행될수록 집행기능이 뚜렷이 

저하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와 과

제의 유형은 다르지만, 비유 언어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 Kim과 

Yoon(2016)도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덜 효율적인 억제기능

을 가지고 있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을 빠르게 억누르

지 못한다고 하였다. 노년층은 노화로 인해 무관한 정보를 억

제하는 억제기능의 결함이 나타나(Crawford & Channon, 

2002), 문자 그대로의 뜻을 억누르지 못하고 간접화행의 의도

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모티콘 단서에 따른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반응률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감정 이모티콘 단서에 비해서 텍스트 이

모티콘 단서에서의 정반응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텍스트 이모티콘 단서가 화자가 간접화행 속에 숨겨

둔 정보를 3~5자의 명료한 메시지로 직접 드러내는 기능을 하

므로, 두 집단 모두 텍스트 이모티콘 단서가 제시될 때에 간접

화행의 언표내적 의미 이해에 도움을 받아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년 집단에서는 텍스트 이

모티콘 단서가 간접화행의 문자 그대로의 뜻을 억제하는데 도

움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노년층 대상자도 간접화행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감정 단서는 간접화

행의 언표내적 의미에 대한 직접적 정보가 아니라, 간접화행의 

주체가 발화시점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감정

단서는 텍스트단서에 비해 화자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감정 단서가 쓰인 간접화행에서 두 집단의 정반응률

이 낮아졌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년층의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반응시간은 청년

층에 비해서 유의하게 길었다. Obler와 Albert(1984)는 노년기

에서는 낮은 주의집중력, 단기기억의 결손, 타이밍 조절 및 상

황 전환의 어려움, 기타 인지기능의 감퇴로 인해, 전반적인 언

어이해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간접화행 이해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 간 반응

시간 차이는 노화로 인한 하향식 처리과정의 결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향식 처리과정이란, 주어진 정보에 대해 이미 가지

고 있는 사전 지식을 활용하거나 문맥을 활용하여 문장을 해석

하는 과정이다. Kim과 Yoon(2016)은 비유 언어를 이해할 때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한 후 맥락을 검토하여 그 해석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하향식 

처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년층은 하향식 처리 과

정을 거쳐 인지적 과제를 처리할 때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

다. 간접화행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발화의 문자적 의미가 맥

락에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노화로 인해 하향식 

처리 과정이 감퇴한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화가 진행됨

에 따라 인지기능 및 화용언어능력의 감퇴와 인지처리속도의 

저하로 추론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과제일수록 어려움을 보인

다는 선행연구(Salthouse, 2000)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간접

화행을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처리속도, 추론능력이 

노화로 인해 저하됨으로써 전반적인 화용언어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느린 반응시간을 보였을 것이다.

이모티콘 단서에 따른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반응시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감정 이모티콘 단서에서의 반응시간이 상황

과 텍스트 이모티콘 단서에 비해서 유의하게 길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상황과 텍스트 이모티콘 단서는 화자가 간접화행을 

발화하는 시점의 상황적 정보와 화자가 숨겨둔 메시지를 명시적

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즉, 대상자들은 화자가 간접화행

을 통해 전달하려는 언표내적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상황단서 혹

은 텍스트단서를 제공받게 된다. 이때, 대상자들은 상황과 텍스

트 이모티콘 단서를 통해 명시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며, 간접화행 과정에서 맥락을 이해하고 추론을 하면서 필연적

으로 받아야 할 인지적 부담이 감소되어 정보처리 속도가 빨라

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감정단서는 간접화행 발화 의도와

는 관련이 있지만, 화자가 간접화행을 통해 전달하려는 언표내적 

메시지 자체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정보이다. 대상

자들은 화자가 간접화행을 통해 전달하려는 언표내적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동시에 감정단서를 제공받음으로써 화자의 감정이라

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제

공받은 대상자들은 이것과 화자의 간접화행을 관련지어 숨겨진 

맥락을 해석하고,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지적 

부담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보처리 속도가 느려졌을 것이다.

노년층의 간접화행 정반응률과 연령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노

년층 내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정반응률이 낮았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급격히 증가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Lee와 Kahng(2011)의 선행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소 노인(55~65세)과 중고

령 노인 집단(65~74세) 사이에 인지 저하가 시작되며, 중고령 

노인과 고령 노인(75세 이상) 간의 인지기능 격차는 다른 연령 

집단 간 인지기능 격차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년

층의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반응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는 교육년수와 K-MMSE 점수였다. 그리고 노년층의 간접

화행 이해과제의 반응시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K-MMSE 점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화행 이해과제의 

정반응률과 반응시간 각각에 미친 변수의 양상이 달랐다는 것

에 주목해볼 만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년층의 간접화행 정

반응률은 떨어졌으나, 반응시간까지 느려지지는 않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처리속도가 느려진다고 주장한 

Salthouse(1996)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Lee 등

(2012)에서는 노화에 따른 인지적 변화 양상을 여러 인지 영

역에 걸쳐 고찰하였다. 그 결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반적

인 정보처리속도(general processing speed)는 감소하지만 세

부 인지 과제에 따라 어휘력과 같은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보

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했을 

때 간접화행에 반응하는 시간에 있어서, 연령보다 K-MMSE 

점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결과만으로

는 정확히 어느 인지기능이 노년층의 간접화행 처리속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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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할 수는 없었다. 인지기능과 

언어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로 Nam(2021)에서는 노년층의 추

상어 이해 능력(정반응 수와 반응시간)과 여러 인지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추상어 이해능력이 인지기능 중 기

억력, 수행기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노년층

의 기억력과 수행기능이 높을수록 추상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은, 노년층의 언어능력이 여러 가지 인지기능 중 특

정 영역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연구에서 간접화행 처리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지기능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노년층 대상자의 수가 

제한되었으며 연령의 범위도 넓어 집단 내 다양성(variability)

이 컸다. 본 연구가 SNS 대화 상황에서 이모티콘 단서에 따른 

노년층의 간접화행 이해능력을 알아본 결과, 노년층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반응률이 낮았다. 이는 Lee와 Kahng(2011)의 저자

들이 노년층 내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이 급격히 

저하한다고 주장한 바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연령층을 세분화할 만큼 충분한 수의 대상자를 모집하

지 못하였다. 연령대에 따라 언어능력과 간접화행 능력에 제한

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 집단의 성비

를 맞추고 60대와 70대, 80대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대상자를 확보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노년 집단의 간접화

행 능력이 특히 저하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년

층의 간접화행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기능변수

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기능변수는 K-MMSE 

하나였으나, Nam(2021)에서 노년층의 언어능력이 여러 가지 

인지기능 중 특정 영역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밝

혀낸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간접화행 반응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지기능변수들을 선별하

고 그 상관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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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Questionnaire for experiences of SNS and emoticon

1. 귀하의 성함을 작성해 주세요.

 (                )

2.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체크해주세요

 ➀ 1시간 미만                ➁ 1~2 시간

 ➂ 2~4 시간                 ➃ 4~6 시간             ➄ 6시간 이상

3. 귀하는 카카오톡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➀ 예                        ➁ 아니오

4. 카카오톡 대화 상대는 주로 누구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➀ 배우자                    ➁ 자녀 또는 손주손녀    ➂ 친척                   

 ➃ 친구 또는 지인            ➄ 회사동료              ➅ 이웃                 ➆ 기타 (      )

5. 귀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용 경험이 있습니까?

 ➀ 사용 경험이 있다          ➁ 사용 경험은 없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➂ 사용해 본 적 없다 혹은 사용방법을 모른다

6. 얼마나 자주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용하십니까?

 ➀ 매우 자주 사용한다       ➁ 자주 사용한다

 ➂ 보통이다                 ➃ 가끔씩 사용한다       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 카카오톡 사용시 유료 이모티콘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➀ 예                       ➁ 아니오

8.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➀ 대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사용              ➁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사용

 ➂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사용             ➃ 대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

 ➄ 상대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사용              ➅ 별 다른 이유 없음

 ➆ 기타 (      )

Appendix 2. An example of choices for a question

① 문자 그대로인 표면적인 뜻을 제시하는 경우(문자 그대로)  차가 너무 많이 막혔다.

② 문장과의 관련성이 약한 경우(관련성 약함)  차가 많이 막혀서 화가 난다.

③ 문장의 언표 내적인 뜻을 의미하는 경우(화자가 의도한 정답)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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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SNS 대화 상황에서의 간접화행 이해 과제에서 이모티콘 단서 유형에 따라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의 간접화행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19~29세의 청년층 16명과 60세 이상의 노년층 15명, 총 31명을 대상으로 SNS 대화 

상황에서의 간접화행 수행력을 측정하였다. 과제는 SNS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간접화행 문항과 

4가지 이모티콘 단서(무단서, 감정 이모티콘, 상황 이모티콘, 텍스트 이모티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들은 과제에 가능한 한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응답하도록 지시받았다. 대상자들의 간접화행 이해 

과제 정반응률과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노년층의 간접화행 이해 과제의 정반응률은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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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의 뜻을 억누르지 못하고, 간접화행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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